
 

 

「학교와 지역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에코 활동」 

 

１ 지자체명     일본 도야마현 

２  발펴자명     도야마시립 호쿠부(北部)중학교 

３ 활동명      부모 자원 회수(부모님과 하는 폐품 수집)  

４ 활동기간     2005 년７월 18 일（월）「바다의 날」 

５ 활동장소     교구（통학 구역） 

６ 활동참가인원        약 1,000 명（학생 570 명, 보호자 약 400 명, 교사 30 명） 

 

７ 활동을 시작한 경위 

  호쿠부중학교（전교생 604명）에서는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교내 클린 작전」

（매주）,「지역 클린 대작전」（매년１회）, 고시 양호 학교와의 교류（매년５회）

등 자원봉사활동이 이뤄져, 참가하는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반년전, 학생회와 육우회（育友会-보호자회）가 협력해서 지역 어른들과 학생들

과의 교류, 부모, 아이들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활동을 해 보자고 생각하여「가

족 자원회수」를 기획했습니다. 

 

８ 발표 요지 

 (1)본교 학생의 환경에 대한 의식 조사 

  2001년 호쿠부중학교의 한 오히로타지역에「도야마시 에코 타운」이라는 플라

스틱, 빈캔 등의 재활용 공장이 생겼습니다. 이를 계기로 주민, 시청, 기업, 학교

가 협력해서 지역 모두가「친환경적인 고향만들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교에서도 지난해부터 초,중학생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에코 활동에 대해 자

신이 하고 있는지 질문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물을 더럽히지 않는 궁리」중에「양치질, 세안, 샴프, 몸을 씻을 때, 계속 물을 

틀어 놓은 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서는 약 반 정도의 사람들이 물을 

틀어놓은 채로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틀고 있어 절수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용후, 흘러가는 샴프, 음용하고 남은 물은 강이나 바다를 더럽히 

게 됩니다. 더렵혀진 바다나 강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물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물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일상생활을 

개선해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활 속의 에너지」중에「TV 를 장시간 보거나, TV 게임을 장시간 하고 있지 않 

은가」라는 질문에서는 TV 를 틀어놓은 채 있거나, 또는 게임에 몰중하거나, 전기 

를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생활과 쓰레기」의「캔, 병, 펫트병, 우유팩은 씻어서 재활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는 귀찮아서인지 자신이 하지 않고 거의 부모님에게 맡기고 있는 사람 

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물건을 소중이 여기지 않으면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도 발생하는 쓰레기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한 쓰레기가 나오지 않

도록 합시다. 



 

 

일단 생겨난 쓰레기는 확실히 분리해서 재활용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양치질, 세안, 샴프, 몸을 씻을 때 

계속 물을 틀어 놓고 하지 않습니

까?」 

 

  「TV 와 TV 게임을 장시간 하지 않

습니까?」 

 

  「캔, 병, 팻트병, 우유팩은 깨끗이 

씻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까?」 

 

 (2)부모 자원 회수 

    ①「가족 미팅」（２월, ５월, ６월） 

    학생회 집행부（학생 대표）와 육우회 집행부（보호자 대표）가 모여서「부

모 자원 회수」의 목적과 회수 방법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②클린작전（매주 금요일） 

        지난해에는 25회 실시되어 약 2800명이 참가했으나 올해는 4월부터 7월

까지 15회 실시하여 약 1800명이 참가했습니다. 

    ③클린 대작전（６월 14 일） 

        각 학우구(学友區)에서 쓰레기가 많이 있는 장소를 조사하여 쓰레기 수거 

장소와 처리 방법에 대해 정(町)내 회장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④안내 전단지와 포스터（７월４일） 

    교구를 4 개로 나눠서 자원 회수 시간과 수거 장소를 알리고 각 학우구에 

      서 1 인 평균 10～20 채에 전단지를 배부해 폐품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⑤가족 자원 회수（７월 18 일「바다의 날」） 

        신문32톤, 잡지18톤, 골판지５톤, 합계55톤의 자원을 회수할 수 있었

습니다. 

 

  「 활동을 통해 가족 사이의 정이 

깊어졌습니까?」 

 

 「지역 어른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 

 습니까?」 

 

  「지역의 환경개선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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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지구를 소중히 하고 있을까?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에 ○표를 합시다. 

양치질, 세수할 

때 계속 물을 

틀어 놓지 말 것 

샴프, 몸을 씻을 

때 계속 물을 

틀어 놓지 말것 

우유, 주스, 

된장국 등을 

남기지 말 것 

비누, 샴프를 

많이 사용하지 말

것 

필요한 방만 

전기를 켤것 

 

 

장시간 

텔레비전을 보지 

말 것 

텔레비전 게임을 

장시간 하지말 것

목욕할 때 욕조에

필요한 물을 

아낀다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다 

에어컨 온도는 

28도로 한다 

냉장고 문을 자주

열지 않도록 한다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린다（집안팎에

서도） 

 

연필, 

지우개,공책은 

마지막까지 

사용한다 

캔, 병, 패트병, 

우유팩은 깨끗이 

씻어 재활용한다 

쓰레기는 정한 날

아침에 

수거장소에 낸다 

폐품수집을 

도와준다（학교 

등 재활용센터로 

가져간다） 

밥은 남기지 말고

전부 먹는다 

 


